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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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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igital Media Literacy, Self-Ex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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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매체 풍부성 이론과 사회적 자본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2021년 12차년도 데이터 중 디지털
미디어 정보 이용에 응답한 참여자 총 5,22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AMO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 (소극적 자기표현과 적극적
자기표현)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소극적 자기표현은 개인적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인 자기표현 역시 개인적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sitive effects of digital media literacy and 
self-ex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Hypotheses were formulated based on the media richness and social
capital theories. The data of 5,222 individuals who responded to a digital media information usage 
survey from the 12th-year dataset in 2021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MO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igital media literacy positively affected passive and active 
self-expression. Second, passive self-expression did not affect personal life satisfaction but positively 
impacted collective life satisfaction. Third, active self-expression did not affect personal life satisfaction
but positively influenced collective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into enhancing
individual digital skills and building social capital.

Keywords : Digital Media Literacy, Passive Self-Expression, Active Self-Expression, Personal Life 
Satisfaction, Collective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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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정보 접근, 소통, 학습,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

러한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
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숙
련도를 넘어서, 비판적 사고와 정보의 윤리적 사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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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
시는 개인의 자기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디지털 플
랫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은 
현대인의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이러한 자기표현은 긍정
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
다. 자기표현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사회적 관계 구축,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기표현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각 요인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상호작용
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자기표현과 삶의 만족도를 보다 세분
화한 통합적인 모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기존 연구들 간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고 있다. 즉, 어떤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이 삶의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3-5], 
다른 연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6-9]. 이는 맥
락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 문화적 맥락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자기표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
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기표현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
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기표현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
적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개인의 삶
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
를 가진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리터러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개
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포용

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디지
털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신 건강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
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정
신 건강과 사회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2.1 매체 풍부성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표현, 그리고 삶의 만족

도 간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체 
풍부성 이론 (Media Richness Theory)과 사회적 자본 
이론 (Social Capital Theory)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두 이론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체 풍부성 이론은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미디어의 '
풍부함'에 따라 설명한다. 풍부한 미디어는 더 많은 정보 
단서를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복잡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0,11]. 
Daft & Lengel[10]는 다양한 미디어의 풍부함을 평가하
여 어느 상황에서 어떤 미디어가 가장 적합한지 설명하
였다. 즉, 조직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미디어 선택이 중요하며, 미디어의 풍부함
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주
장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다
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통해 더 풍부한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효과적으로 자신
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자기표현은 사회적 상
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지와 
연결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네트워크
와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자원을 설명하며, 사회적 자본
은 신뢰, 상호 규범, 네트워크 연결 등을 포함한다. 
Bourdieu[12]는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획
득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Coleman[13]은 사회적 자본을 가족과 공
동체 내에서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정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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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
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Lin[14]은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로서 네트워크 연결, 신뢰, 규범 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이동, 직업 성취, 건강 등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하여, 사회적 자본 이
론을 사회 구조와 개인 행동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중
요한 도구로 제시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소셜미디어 상
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진,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등
에 관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15,16]

이 연구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
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표현은 이러한 네트워
크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규범을 강화하며, 네트
워크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더 
나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디지털 미
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개인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플
랫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풍부한 미디어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할 것이며, 이러한 자기표현은 사회적 자본을 증
가시키며, 이는 신뢰, 상호 규범, 네트워크 연결 등을 강
화할 것이다. 증가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
를 강화하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
로 예측된다.

2.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표현
매체 풍부성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풍부함의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풍부한 미디어는 더 많은 정보 
단서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복잡한 메
시지를 더 잘 전달한다. 예를 들어, 화상 통화와 소셜 미
디어 플랫폼은 문자보다 더 풍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은 사용자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보다 명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21].

Carlson & Zmud[11]는 매체 풍부성 이론을 확장하
여 디지털 미디어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도구가 
더 많은 맥락과 즉각성을 제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의 
명확성과 깊이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의 
풍부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강조했다. 이 이론은 이러
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사용자의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인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즉, 
높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은 사용자에게 디지털 플
랫폼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여 복잡
한 아이디어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이론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렌즈를 제
공한다. Ellison, Steinfield, & Lampe[18]는 소셜 미디
어 사용이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디지털 미디
어 활용 능력이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
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다. 높은 디지
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통해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21].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자본
은 결과적으로 자기표현의 빈도와 질을 향상시켜 사용자
가 자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은 두 가지 형태의 온라인 자
기표현, 즉 소극적 자기표현과 적극적 자기표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소극적 자기표현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존재를 미묘하게 나타내는 등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최소한의 상호 작용을 사용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반면, 적극적인 자기표현은 생각
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
써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Livingstone[1]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높을수
록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고 이해하며 소극적인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주장했다. Hargittai[20]와 같은 연구자들은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
(예: 콘텐츠 소비, 정보 검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제안했다. 또한 van Deursen & van dijk[21]의 연
구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통해 소극적 자기
표현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과 적극적인 
자기표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 Boyd & 
Ellison[22]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
여가 사용자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Gupta, Raman, & 
Chenguang[19]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높은 사
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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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Livingstone 
[23] 및 몇몇 연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적
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예: 콘텐츠 생성, 의견 공유, 상
호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통해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3,24].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온라인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적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기표현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크게 개인적 삶의 만족도와 집단적 삶

의 만족도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의미한다.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25]은 
개인적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감정, 성취감, 개인적 목표 
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정
서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제시하였다. Lyubomirsky, 
Sheldon & Schkade[26]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긍정적 심리 상태와 지속적인 행복감에 
기여하며,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긍정적 생활 습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
으로, 개인적 삶의 만족도는 삶의 의미와 목표, 긍정적 
정서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반면, 집단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Helliwell 
& Putnam[27]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활동이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연
결망, 공동체 참여 등이 높은 공동체는 집단적 삶의 만족
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Dolan, Peasgood & 
White[28]는 사회적 요인들이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집단적 삶의 만족도가 
사회 구조와 정책, 경제적 안정성 등 광범위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온라인 자기표현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소극적 자기표현은 개인의 존재감을 온라인에
서 알리는 방식으로, 이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urke, Kraut, & Marlow[29]은 소셜 미

디어에서의 소극적 자기표현 활동이 관계를 강화하고 사
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Verduyn, Ybarra, Résibois, Jonides & Kross[7]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사용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소극적 활동이 긍정적 감정을 유
발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
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는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을 높임으
로써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25,26,30-32].

소극적 자기표현을 통해 사용자는 온라인상에서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llison, Steinfield, & 
Lampe[18]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극적 자기표현 활동
이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켜 사용자가 속한 집단의 만족
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Helliwell & Putnam[27], Burke, Kraut, & Marlow[29], 
Gonzales & Hancock[31], Longstreet & Brooks 
[34], Xie & Kang[35] 등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또한, 소극적 자기표현을 통해 얻는 사회적 연결감이 공
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집단적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28,33].

결론적으로,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사회적 연결
감과 지지를 증진시켜 개인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을 증
진시켜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집단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극적 자기표현과 개인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 Lee[32]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적극적 
자기표현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
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개
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
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Gonzales & Hancock[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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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Lee[32]도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표현 욕구가 충족되며, 이는 자기존
중감과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연구자들[18,36]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
이 사회적 지지의 형태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
존감을 강화하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감
정에 대해 게시물을 올리고, 이에 대해 친구나 팔로워들
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시키며, 이는 개인의 행복감을 증대시킨다.

온라인 자기표현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
를 선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동료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검증은 이러
한 감정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에 참여하면 개인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외로움을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적
극적 온라인 자기표현은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증
진시켜 개인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적극적 자기표현은 집단적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utnam[37]은 사회적 자본이 높
은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적극적 자기표현을 통해 형성된 강한 유대감
은 집단 내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켜 집단적 삶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적극적
인 활동을 통해 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인식
하고,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집단 내에서의 신
뢰와 협력을 증진시켜 집단적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Manago, Taylor, & Greenfield[43], Kahneman & 
Deaton[36] 등은 자신의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는 행위가 강한 연결을 강화하고, 이는 집단
적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적극적 자기표현이 개인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
성하고,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의 신뢰와 협력이 증진된
다고 설명한다. Ellison et al.[18], Burke et al.[30] 등
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 공동체 참여를 촉진시켜 집단
적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온라인 자기표현은 개인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
적 지원과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
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음으
로써 개인은 자기 검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증
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
된 긍정적인 자기 개념에 기여한다. 즉, 적극적 온라인 
자기표현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참여를 촉진시켜 집단
적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은 온라인 자기표현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
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적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적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적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은 집단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1년에 실시한 한국미디어 패널조

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미디어 패널조사는 2011년
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환경조
사로 개인의 미디어 환경 및 이용 행위의 변화를 추적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12차년도 데이
터 중 디지털 미디어정보 이용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5,22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는 2,424명(46.4%), 여자
는 2,798명(53.6%)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10대
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두 포함하였는데, 20대1,154명 
(22.1%)와 40대 1,167명 (22.3%)으로 가장 많았다. 교
육수준은 고졸 1,608명 (30.8%), 대졸 3,084명 (59.1%)
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개인 월평균 소득수준
은 소득 없음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포함되었는데, 소득 
없음이 1,897명으로 36.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1,303명으로 25.0%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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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

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다양한 출처에서 
여러 형식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할 수 있다[3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변수에 대해 미디어 이용행태 중 (1)‘디스플레이/소
리/보안/ 알림/입력방법 등의 환경설정 가능 정도’, (2)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 가능 정도’, 
(3)‘기기의 악성 코드 검사 및 치료 가능 정도’ 등 3개 문
항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온라인 자기표현은 개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
의 생각, 감정, 경험, 정체성 등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
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
[22]으로, 소극적 자기표현과 적극적 자기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30,31]. 소극적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
를 소비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
로, 주로 관찰자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행위이다[7,30]. 적극적 자기
표현은 자신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게시하는 행위로, 직
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31,32]. 본 연구에서 소극적 자기표현은 (1)‘게시된 
글을 자신의 블로그/ 트위터 등으로 스크랩 한 정도’, 
(2)‘온라인 설문/폴/투표 참여 정도’, (3)‘추천, 평점주기 
기능 사용한 정도’ 등의 3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적극적 
자기표현은 (1)‘직접 질문 글을 올린 정도’, (2)‘답변 글을 
올린 정도’, (3)‘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올
린 정도’ 등 3문항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며[27], 개인적 만족도와 집단적 만족도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적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
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의미
[25,26]하며 (1)‘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
에 가까움’, (2)‘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음’, (3)‘나는 
내 삶에 만족함’, (4)‘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
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음’ 등의 총 4가지 문항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집단적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이 속
한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27]. 이는 (1)‘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함’, 
(2)‘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함’ 등의 총 2가지 문항
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및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AMO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 적재치가 0.60을 초
과하였으며, 복합신뢰도(C.R.)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가 
0.850∼0.920으로 나타났으며, AVE 값 역시 기준값(0.50) 
보다 높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변수들의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41,42].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results
Variables Factor loading CR AVE

DML1 .776
0.873 0.698DML2 .933

DML3 .788
PSE1 .869

0.850 0.555PSE2 .817
PSE3 .737
ASE1 .917

0.898 0.747ASE2 .933
ASE3 .728
CLS1 .892 0.864 0.761CLS2 .852
PLS1 .877

0.920 0.741PLS2 .856
PLS3 .884
PLS4 .825

DML: Digital Media Literacy; PSE: Passive Self-Expression; ASE: 
Active Self-Expression; PLS: Personal Life Satisfaction; CLS: 
Collective Life Satisfaction

Table 2.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Variables Mean
Std 

dev.
1 2 3 4 5

1. DML 5.468 1.409 .835b

2. PSE 1.526 .802 .219**a .744

3. ASE 1.408 .713 .168** .492** .864

4. PLS 4.754 1.059 .068** .040** .051** .872

5. CLS 5.129 .959 .093** .029* .005 .428** .861

6. Gender 1.54 .499 -.123** -.007 -.019 -.011 -.023

7. Age 4.45 1.584 -.358** -.064** -.029* -.020 -.079**

8. Education 4.53 .733 .343** .128** .108** .087** .088**

9. Income 3.68 2.269 .069** .032* .036** .098** .061**

DML: Digital Media Literacy; PSE: Passive Self-Expression; ASE: 
Active Self-Expression; PLS: Personal Life Satisfaction; CLS: 
Collective Life Satisfaction
aDiagonals: Square root of AVE from the observed variables by the 
latent variables
bOff-diagonals: construct-level correlation = (shared variance)1/2;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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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potheses test results

Table 2는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와 AVE의 제곱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의 대각선
에 있는 굵은 수치는 AVE의 제곱근을 의미한다. 모든 
AVE의 제곱근의 값이 0.5를 초과하고 상관관계 계수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42]. 변
수가 측정 척도에 차이가 있어 모두 7점 척도로 재구성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온라인 자기
표현(소극적 자기표현 및 적극적 자기표현)과 삶의 만족
도(개인적 만족도, 집단적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나이,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CFI, TLI, 및 RMSEA 지수 등)을 동시에 모두 고
려해야 한다[43].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 결
과는 아래 Fig. 1과 같다.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MIN/DF=3.854; CFI=0.938; 
TLI=0.915; RMSEA=0.069 (0.067~0.071)).

가설의 분석결과를 보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소극적 자기표현(0.147, p<0.001) 및 적극적 자기표현 
(0.230, p<0.001)에 모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소극적 자기표현은 개인적 삶의 만족도 
(0.011, p>0.1)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
단적 만족도 (0.066, p<0.05)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2는 부분 지지되었다. 

또한 적극적 자기표현 역시 개인적 삶의 만족도 (0.015, 

p>0.1)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적 
만족도 (0.078, p<0.0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부분 지지되었다.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

본 형성에 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온라인 자기표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 첫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온라인 자기
표현(소극적, 적극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소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집단적 삶의 만족
도에서만 나타나고 개인적 만족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적극적인 온라인 자기표현에서도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요인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극적 자기표현의 한계이다. 
소극적 자기표현은 적극적 자기표현에 비해 더 수동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높일 수는 있
지만,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극적 자기표현은 깊이 있는 상호작용보
다는 표면적인 상호작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둘째, 자기표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이다. 적극적 
자기표현(예: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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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불
안감이나 비교 의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피드백의 부작용이다. 
적극적 자기표현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피드백이나 무관심을 경
험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도 있다.

통합적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자기표현이 개인적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맥락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과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
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요인 측면을 보면, 개인의 성격, 기대, 온라인 상호작용 
경험 등이 온라인 자기표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극적 자기표현이나 적극적 
자기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연구 범위 확장이다. 즉 디지
털 미디어 사용, 자기표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진화하는 연구 영역이다. 다양한 연
령대, 문화 맥락 및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이러한 변수들
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제간 협력으로 디지
털 미디어 사용, 자기표현 및 삶의 만족도 연구는 심리
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교육학 등의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제간 협력은 다
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과 방법론을 결합하여 더 포괄적
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분
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의 정확성과 적용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분야가 함께 모여 공
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즉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자와 정책 입안자는 디
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건강한 습관을 촉진하는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신 건강 
지원으로 정신 건강 전문가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
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및 개입 전략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개발자와 사업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의 
삶의 만족도와 자기표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
능과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이나 개인 성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에 소극적 및 적극적 온라인 자기표현이 개인
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온라인 자기표현이 개인
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과 개인적 요인을 고
려해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사용으로 소극적 
자기표현과 적극적 자기표현을 구분했지만, 각각의 구체
적인 유형(예: 사진 공유, 텍스트 게시, 댓글 달기 등)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극적 자기표현과 적극적 자기표현을 더욱 세분화하여 
각각의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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